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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공 신도비 후기문

정부인 파평윤씨 묘갈

貞夫人 윤씨는 출계가 파평이니 고려때 문하시중 관

(瓘)의 후손이다. 증조 휘 암(巖)은 숙경옹주(淑慶翁主)

에 장가들어 파평위(坡平尉)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참여하고 조부 휘 俊丁은 참판을 증직하고 아버지 휘

希仁은 이조참판이요, 어머니는 柳씨이니 진주의 높은

문벌인 현감 의습(義濕)의 딸이요 同知 均의 손자다. 一

四九三年 癸丑 十二月에 부인을 낳다. 나이 十세때 어머

니가 돌아가고 장성해서 심공의 배위가 되니 공의 휘는

달원(達源)이다. 일찍 문과에 급제했으나 벼슬하기에 뜻

이 없고 성격이 문아(文雅)를 좋아하여 날로 친우와 같

이 거문고와 술로 즐겨하니 부인이 준비하는데 난색이

없이 공의 뜻을 받들다. 五十이 되어 공이 문득 세상을

뜨니 부인이 과부된지 三十年에 네아들을 가르쳐 출세

시켜 혹은 과거에 오르고,혹은 벼슬에 나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할제 네 아들이 십여고을을 역임하니 전자

에는 교하, 장단, 우봉, 금화,(交河, 長湍, 牛峰, 金化) 고

을의 사또 시절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받들어 모셨고, 나

중에는 김포로부터 완산 김제 남평 고을로 옮겨 서로

모시고 즐겁게 해 드리니 온 세상이 부러워하더라.

부윤 전(銓)이 교체해서 경기감사가 되고, 김포현령

진(鎭)이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고 김제군수 자( )

가 선공첨정(繕工僉正)이 되고, 남평현감(南平縣監) 수

(●)가 사직령(社稷令)이 되어, 다시 서울에 모여 한없

이 받들어 모시고 세 손자와 두 손서가 한꺼번에 진사

에 합격하니 가문의 경사가 이에 더할 수가 없다. 부인

께서 경미한 병환으로 신음타가 돌아가시니 一五六四年

甲子 八月 초二日이요 수는 七十二세였다. 이해 十月 一

日에 공의 묘에 합장하다.

부인은 성품이 인자하고 공순해서 시어머니를 정성으

로 섬기고 제사를 공경스럽게 모셨고,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고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여 형제의 마음을 기쁘

게 하고, 집을 잘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되 후하게 주어야 마음이 편해하다. 비록

편거의 불행은 있었으나 오래 인간의 낙을 누리고 자손

의 걱정이 없이 內外孫이 四十餘人이라, 여경이 진진하

니 규문의 성한 복이 前史에도 비할데가 없다. 아들의

貴로 공의 벼슬이 증직되고 정부인의 봉호가 내리다. 자

손의 상황이 비문에 있는 것은 쓰지 않고 友仁이 이제

돈녕부직장이 되고 友直이 은산현감이 되고 같이 진사

에 합격한 이는 友正, 友善, 友俊, 嚴仁達, 金光斗라, 友聖

은 이제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가 되고 安光國이 상서

직장이 되고, 友明의 아들 응길(應吉), 友直의 아들 孝

吉, 友益의 아들 基吉, 友善의 아들 수길(綏吉), 友俊의

아들 安吉, 희길(禧吉). 光斗의 아들 居敬, 友聖의 아들

永吉등이 있고 安光國은 삼녀를 낳고 정의원(鄭義源)의

아들은 沚와 淇요 사복시첨정의 서자 友泰, 감사의 서자

友三과 어린 딸이 있다.

乙丑(一五六五)年 九月 日

개표증석(改標增石) 손자 友 賢 씀

구세조 증 이조판서 행홍문관 수찬심
공달원지묘(贈吏曹判書行文館修撰沈公
達源之墓) 정부인 파평윤시 부좌

(貞夫人 坡平尹氏 부좌)

▶ 금천공(휘:泂, 수찬공 考位) 묘소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약산) ▶ 수찬공 신도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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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藥山)의 언덕에 당(堂. 둥글다는 뜻)과 같은 봉분

이 있으니 선조 수찬부군(修撰夫君)의 묘소이다. 처음에

부군은 아들이 귀히 됨으로써 참판에 증직되었고 영종(英

宗. 영조)병인(丙寅)에 기묘제현(己卯諸賢)을 추념하여

이조판서에 증직하고 그 자손인 좌랑 야(   )에게 명하여

그 묘소에 분황(焚黃)① 하게 하니 특별한 은총인 것이다.

마땅히 묘전에 기록하여 그 사적을 나타내야 하나 二十五

年이 지난 경인(庚寅, 영조46, 1770)년에 묘표가 까닭 없

이 너머지니 여러 일가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바꾸어 세우고자 한지 七十年이 되었으나 그럴 경황이 없

었다. 그러던 차에 사제(舍弟) 응규(應奎)가 그 일을 주관

하고 후손으로서 고을의 수재(守宰)가 된 사람들이 찬조

하여 계사(癸巳, 순조33, 1833)년봄에 묘전에 다시 세우

게 되었으니 아! 때를 기다림이 있었던란 말인가? 여러

일가분들이 내가 춘추관에 관여하고 있다 하여 그 줄거리

를 써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부군의 덕행과 관력(官歷)

은 역사와 비명(碑銘) 행장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으

로 여기에서는 덧붙이지 아니한다.

十一대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사원임 규장각제학(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事原任奎章閣

提學) 상규(象奎)는 기술하고 아울러 글씨를 쓰다.

계사(癸巳) 三月 日에 세우다.

주(註)

① 분황(焚黃): 조상에게 증직이 되었거나 시호가 내렸

을 경우 교지의 부본을 묘전에서 태워 조상에게 알

리던일 <끝>

지난 壬辰(1592)年에 섬을 지키던 도구(島寇)①가 서울

을 침범하고 들어오니 갑작스러운 일이라 선조께서 의주

로 피난하고 조정관리들이 다 달아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니 이때 靑松 沈公이 戶曹正郞으로 있었는데 미처

비상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끝내 어려운 고비를 감

당하였으므로 훌륭한 신하라는 이름을 얻었고 壬寅

(1602)년에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서 사망했는데 三

年뒤에 왕을 잘 모셨다는 공훈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으

로 기록이 추가되고 다시 공에게 충근정량 효절협책 호성

공신(忠勤貞亮 效節協策 扈聖功臣)이 추증되고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에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을 겸하니 관작이 사실과 같았

더라.

아! 나라가 어지러울 때를 당해 구름이 올라 용으로 변

하여 그 공이 소명하며 영화스러운 이름이 맹부(盟府)②

에 실렸으니 거의 조양(趙襄)과 신서(申胥)같이 국가에서

보훈을 내림이 가위 융성하였다.

공의 이름은 우승(友勝)이요 字는 士進이요, 호는 만사

(晩沙)이다. 멀리 윗대의 靑城伯인 덕부(德符)는 七代祖

이고 이분이 온(溫)을 낳으니 그의 아들 회(澮)와 더불어

三代가 모두 재상(宰相)이다. 이름 원(湲)은 判官이고, 이

름 순문(順門)은 舍人이고, 이름 달원(達源)은 通禮이고,

이름 전(銓)은 경기관찰사로 다들 높은 벼슬을 증직으로

받았는데 공이 제사를 받드는 사대이다. 沈氏가 다시 크

게 떨쳐서 가문을 높이 빛냈으니 타족들보다 특이했고 유

독 공은 예법을 지키고 유가(儒家:선비집안)의 품행을 독

실히 하여 학문을 이수하고 가업을 이었다.

癸酉(1573)년에 진사가 되고 七年 뒤인 庚辰(1580)년

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성균관에 예속되었다.

丙戌(1586)년에 監察이 된 뒤 禮曹와 戶曹의 佐郞을

거쳐서 경상도와 경기도의 都事를 지낸 다음 刑曹正郞이

되었다. 어가를 모시고 평안도로 파천(播遷)③ 갈 때 도중

에서 正言과 持平을 배수했다. 이 때 전세가 더욱 불리하

여 국토전역이 유린당하니 의뢰할 곳은 오직 중국 조정의

극직한 원조뿐이었다.공이 사신이 되어 부지런히 연경(燕

京)④에 가서 피나는 정성으로 호소하니 명나라 조정에서

李如松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우리 나라로 출전하게

하여 평양 부근의 외적을 섬멸시켰다. 선조께서 곧바로

공을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로 승진 발령하였으나 공이

사양하고 春川府使로 나갔다.

丙申(1596)년에 戶曹參議가 되었는데 병란 뒤에 국가

가 모든 것을 새로 정비할 때 텅빈 실정에 지극히 어려운

일들을 다시 수집하고 조달해야 되는데 공에게 위임하여

분변처리하도록 하니 재상 서애(西厓)께서 소중하게 여겼

으며 더욱 임금께서는 공을 인재로 삼아서 戶曹參判으로

특진시켰다. 명나라 병사가 서울지방에 가득하여 기세를

부리니 공공질서가 길거리에서 협박을 당해도 감히 말 한

마디 못할 지경이었다. 마침 明陳의 경리 楊公을 붙잡고

병사들의 거만한 상황을 의론할 때 공이 앉은자리에서 타

일렀으나 실상 수백 가지였다. 양공이 그럴 것이라고 수

긍하였으나 아랫사람들이 유감을 품고 발악하여 왕이 공

의 직책을 그만두게 했으나 그러나 공이 민첩하고 문장력

이 있음을 더욱 감탄하였다.

壬寅(1602)년에 右尹으로서 비변사(備邊司)를 겸하고

다음해에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는데 피로가 오래 쌓여 병

이 되었으니 어머니 상을 입고 집례를 다하자 병이 더해

져서 그 해 六月에 관사에서 죽으니 廣州退村의 계좌의

묘지에 장사지냈다.

공은 자질이 활달하고 밝으며 조용하면서도 말이 여유

가 있고 맑은 절개에 사물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부모

에게는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친척간에는 어질고

친구간에는 시종이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사귀었다. 처음

선비옷을 벗고 관로에 나아갔을 때 나라가 외침에 빠져

못난 관료가 되는 것을 막고서도 처음부터 조금도 도도한

빛이 없고 公簿를 잡고는 지조와 절개를 다하여 봉공하며

얽히고 설킨 일들을 풀어 나가는데 못하는 것이 없고 더

욱 척결에 능하여 일끝마다 정교하게 풀어나갔으니 그 결

제하는 것이 칼을 다루듯 쉬웠다.

경기관찰사로 부임했을 때는 크게는 지방을 독려하는

장수와 보좌관으로부터 아래로는 평민 하인배까지 날로

백 천 가지를 거느려 빈틈없고 박실하게 거두고 하인배들

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바지 할세, 난중인지라 서로 밟고

쓰러지며 도로에서 엎어져 죽고 흩어 져서 소란하게 이어

지니 공이 크고 작은 읍과 가볍고 무거운 일들을 관장한

어른으로서 항상 고르게 베풀고자 생각하고 애쓰나 생각

들이 제각기라서 못난 관리들이 편의를 독점하여 작은 읍

이 그 병폐를 받는 고로 이에 도내 전체의 부세를 합계산

정 하여 나누고 그 많고 작은 것을 보아가며 부역을 고루

부과하니 백성들이 비로서 어깨를 펴게 되고 그런 뒤에

관례를 연계해 나가니 조정에서도 믿게 되었다.

주(註)

① 도구(島寇) : 섬에 사는 도둑. 일본인

② 맹부(盟府) : 공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③ 파천(播遷) : 왕이 도성을 버리고 딴 곳으로 피난을 감.

④ 연경(燕京) : 중국의 북경. 明나라의 왕도(王都).

<다음호에 계속>

功 臣 編 ① 扈聖功臣 2등 ② 宣武原從功臣 2등

증영의정 행경기관찰사 청계군 휘 우승 신도비명 上
(贈領議政 行京畿觀察使 靑溪君 諱 友勝 神道碑銘)

▶청계군(휘 우승)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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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 망조의 한을 담은 시심 中

이성계의 아들인 방원이 정몽주

를 초대하여 의중을 떠보느라 술

자리를 만들어 잔을 올리며 시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

넌지시 수작을 했다. 포은은 대뜸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화답했다. 이러니 방원의 회유책도 먹혀들지 못하고

오히려 포은의 여조(麗朝)에 대한 강한 충성심만 확인케

됐다. 뒷날 포은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와병(臥病)이

라는 말을 듣고 문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마침

선죽교(善竹橋)를 건널 무렵 다리 밑에 숨었던 괴한이 던

지는 철여의(鐵如意)가 날아들었다. 엉겁결에 피하는 순

간 다시 단검이 날아왔다.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여러 괴

한들이 몰려들어 철퇴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렇듯 눈

깜짝할 동안 고려 왕조의 사직지신은“어이쿠”하는 외마

디소리와 함께, 망국의 통한(痛恨)을 품고 쓰러졌다. 고려

가 망하자 치악산에 숨어 살던 운곡(雲谷) 원천석(元天

錫)은 늦가을 개성을 지나게 되었다. 궁궐터는 누런 가을

풀에 묻혀있어 언제 여기가 그 화려하고 위엄 있던 왕궁

이었냐는 듯 쓸쓸하기가 그지없었다. 복받치는 설움을 자

제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시조 한 수를 읊었다.

흥망이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그렇건만 눈물겹다고 점잖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오백

년 이나 일궈놓은 왕업은 자취도 없이 마소를 풀뜯기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거득할 뿐이다. 조선조 선조 때 이

지완(李志完)은 비록 여조를 섬기던 신하는 아니었건만

까마득한 옛일을 회상하고 송경(松京)을 그냥 지나칠 수

가 없어

獨鳥孤城外 (독조고성외) 외로운 성터에는 새들만 날고

殘鐘古寺秋 (잔종고사추) 늦가을 옛 절터엔 종만 뒹구네

興亡千載事 (흥망천재사) 고려조의 흥망이 한갓 꿈인 듯

長嘯倚南樓 (장소의남누) 오가는 길손들은 회한에 젖네.

라는 <개경남루(開京南樓)>라는 한편의 회고시를 남겼다.

조선조에 들어오면서는 왕위를 놓고 골육상쟁이 벌어지

는 와중에서 많은 선비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 특히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한 많은

유시(遺詩)가 전해오고 있다.

단종은 귀양지인 영월에서

月白夜蜀魂 깊은밤두견소리섧기만한데

(월백야촉혼추)

含愁情依樓頭 가슴에 한을 품고 누(樓)에 오르니

(함수정의누두)

爾啼悲我聞苦 너의 울음 슬퍼서 애가 타누나

(이제비아문고)

無爾聲無我愁 너아니 울었다면 누가 알려나

(무이성무아수)

奇語世上告勞人 세상사 괴롭고도 원통한이들

(기어세상고로인)

愼莫登春三月自規樓 봄철이라자규루오르지마소

(신막등춘삼월자규루)

이렇듯 애절한 자규루(自規樓)라는 시를 읊었다. 만승

의 귀한 몸으로 어린나이에 어쩌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산 첩첩한 영월로 귀양을 왔는지. 그것도 삼면은 물이 충

충한 청령포(淸 浦)라는 강물이 감돌아 에워싸고 뒷면

은 깎아지른 듯한 험한 산에서 깊은 밤 두견의 처량한 울

음에 잠 못 이루며‘서쪽 쪽’마디마디에 한을 싣고 있다.

단종은 처음부터 왕세손으로 귀하게 태어났다. 그때까지

의 조선 왕들 중 왕세자의 자격으로 태어난 분은 오직 단

종 한 분 뿐이었다.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왕

세자인 아버지 문종의 아들이었으니 일국의 왕세손이란

존귀한 자리였으며 사적(私的)으로도 조부모, 부모 밑에

서 귀하게 자랐다. 그러나 혈혈단신 어디를 돌아봐도 돌

봐 줄 사람이 없는 사고무친으로 천애의 고아가 되었다.

단종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엇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일러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고 했는데 단

종은 비록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으나 고아였다. 열

아믄 살의 아무것도 모르고 응석이나 부릴 그 철부지 나

이에 이런 역경을 버티며 심회의 일단을 표출한 시를 보

면 대단히 출중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단종을 유배지

로 호송한 의금부 도사 왕방연(王邦衍)도 어쩔수 없이 악

역(惡役)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

도 인간인지라 마음 편할 리가 없다.

천만리머나먼길에고은님여의옵고

내마음둘데없어냇가에앉았으니

저물도내안같아야울어밤길에놋다.

라며 냇가에 주저앉아 하염없는 눈물을 자아냈으니 연민

의 정을 금할 길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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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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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길, 든든한 후원자 될 것”

인천지역 대표 하역회사‘선광’

향토 장학금 2억2천만원 쾌척

인천지역 하역회사인 (株)鮮光이 지역 初·中·高생

들에게 2억 2천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직접 실천했다. 

선광문화재단(이사장·심명구)은 20일 오후 12시30분

인천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가정고 오미혜(17·2)양 등

중·남·서구 지역 35개 초·중·고생 103명에게 모두

2억2천500여만원의장학금증서수여식을가졌다.

고등학생에게는 4기분 공납금 전액과 매월 10일 학

생명의 통장에 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초·중학생

의 경우 매달 5만, 1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입금된다.

장학생은 가정환경 어려움의 정도와 학업성적에 따

라 등급별로 분류, 각 교육구청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

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심명구 이사장을 비롯해 인

천시 김동기 행정부시장, 시 교육청 정석구 부교육감등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선광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24

개교, 64명에게 9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

어 올해에는수혜폭을크게늘렸다. 

鮮光문화재단은‘성실한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3월 기본재산 5억

원으로 설립 되었으며, 지난해 4월 40억원을 증자, 어

려운 환경에서 배움의 길을 개척하는 청소년들의 든든

한후원자로자리잡아가고있다.

선광은 지난 1948년 항만하역업으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9월‘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향토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현재 인천항 하역

시장 점유율 11,05%(2003년 기준)로 3대 회사로 꼽히

고 있다. 특히 향토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을 보이며 점차 글로벌화 해가는 항만업계에 인천기업

으로서의명맥을이어가고있다.

인천일보(2004, 3, 22)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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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제34회 정기총회를 2004년 4월 18일 성균관 유림회관에

서 개최하였다. 총 228명이 참석하여 2003년도 업무내용

및 결산자료를 심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고

2004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유공 종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이어 금년

도 사업인 족보수권속편 종보축쇄판 종사수첩 발간등의 업

무와 시조산소 보수공사, 함열 영모재 주차장 공사, 안성성

묘로 포장과 재실건축, 청주 위토보상금 수령건등에 대하

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전종회에서 대전 뿌리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파종회와 지역종회

장의 인사소개가 있었으며 끝으로 참석자 중 제일 고령(90

세)이신 어택씨께서 청송심씨대종회와 일가 여러분들의 발

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선창해 주셨다.

▫ 수상자명단 ▫

* 功勞牌 受賞
寬錫 : 大宗會 前 總務理事
愚增 : 大宗會 前 財務理事
相泳 : 益山宗會 會長
成輔 : 淸州淸原宗會 會長

* 表彰牌 受賞
相熺 : 岳隱公宗會 前 副會長
容圭 : 舍人公宗會 總務理事

安孝公宗會(2004年度)
理事會開催
2004년4월22일

▶ 沈斗燮 安孝公宗會 會長이 理事會를 주재하고 있다.

谷城宗會 第28回 定期總會開催
2004年 5月 4日

▶ 곡성군 입면 제월리 龜巖祠 前庭

靑松沈氏 世葬碑建立

日時 : 2004年 3月 30日

場所 : 全南 谷城郡 兼面 南陽里山 51-1

先山 : 海州牧使(휘:安智)의 설단과 배위 慶州金氏

할머님 묘소와 11分의 先祖님을 모신 宗中先山

▶총회진행 광경

▶상패 수여식 광경

김포종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김포종회에서는 2004년 3월 30일 김포축협회의실

에서 60여명의 종인이 모여 갑신년 정기총회를 가졌

다. 지난 2월 9일 1/4분기 이사회가 있은지 월여만의

회합이지만 종인간의 만남이라 반갑기만 하다.

또한 2월 26일에는 단의 왕후의 제향이 있었는데

날씨가 차가워 전주이씨봉향회에서도 참반원이 적

었고 沈門에서도 10여명만이 참사하여 아쉬운 점이

적지않았다. 제향일을 예년과 같이 3월중으로 환원

하였으면 좋겠다.

올해는 국태민안 하기를 소망하였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

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에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 나라전체가 정치바람으

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자중

자애하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여 사회질서를 지키

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 위기 일수록 단결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을 발휘하여 이번 난국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사회에 선양하

여야겠다. 종회 소식으로는 먼저 4월 25일에 봉행하

는 강능의 춘향(명종,인순왕후)에 많은 종인의 참례

를 권유한다. 그리고 본종회 총무이사로 20년 가까

이 종무에 봉사하여온 상훈(相勳)종인이 제5대 회장

으로 추대되었다.

앞으로도 본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신임회장의 건승을 충

심으로 기원한다.     (제공:김포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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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어느새 숲에서 느껴 푸른 기운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작동에서

산허리에 자리한 덕암사를 찾는다

삶에 지친 중생들이 찾아와

마음 자리 쉬어가는 법당에서

맑고 청정한 법의 향기가 가득하다

누구나 마음놓고 찾아왔다가

속내를 털오놓을 수 있는 곳

지난해도 그 지난해도 그랬다

닦고 닦아 선행함이 마음이 바탕인데

합장으로 기도하는 저 중생들은

어떤 소원 비는 걸까

-심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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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묘소 시향봉행

▲ 四世祖 배위 시향봉행

▲ 도총제공 시향봉행

▲ 중대산소 시향봉행

▲ 三世祖 시향봉행

▲ 三世祖 배위

始祖墓所 春享奉行
2004年 4月 5日(寒食節祀)

初獻 : 祐澤

亞獻 : 庚周 根植

終獻 : 載晟 相有

大祝 : 華燮

執禮 : 相秀

▶祭需費獻誠金

安城宗會 600,000

禮山宗會 沈承澤 300,000

鐵原宗會 1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都摠制公宗會 200,000

麗水宗會 200,000

二世祖 閤門祗侯公 春享奉行
4月 29日 (음: 3月 11日)

初獻 : 相泳

亞獻 : 彦植 玄根

終獻 : 中鎭 東燮

大祝 : 相直

▶祭需費獻誠金

相琦(金堂山宗會 會長)    300,000

安孝公宗會 200,000

三世祖 靑華府院君 春享奉行
5月 1日(음: 3月 11日)

考位 位

初獻 : 庚周 相珏

亞獻 : 喆鏞 奎澤

終獻 : 相昊 揆華

大祝 : 光澤 光澤

執禮 : 相稷 相稷

執事 : 俊澤 相旭

▶祭需費獻誠金

蔚山 內禁衛公宗會 200,000

慶北 醴泉宗會 200,000

奎澤 (서울 남가좌동)     100,000

四世祖 靑城伯 春享奉行
5月 3日(음: 3月 15日)

初獻 : 愚增 大祝 : 奎澤

亞獻 : 應輔 文燮 執禮 : 相稷

終獻 : 相汶 炅燮 執事 : 載澈 種福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宗會 200,000

春川 信川公派宗會 200,000

正郞公派 咸安宗會 100,000

安城 三韓國大夫人 春享奉行
5月 2日(음: 3月 14日)

初獻 : 庚周 大祝 : 光澤

亞獻 : 彦浩 執禮 : 相稷

終獻 : 俊燮

執事 : 相旭 俊澤

四世祖 (淸州宋氏) 春享奉行
5月 5日(음: 3月 17日)

四世祖 都摠制公

初獻 :    成輔 宜在

亞獻 :    相珏 尙道

終獻 :    玄根 琦燮

大祝 :    容圭 容圭

執禮 :    相昊 相昊

▶祭需費獻誠金 都摠制公派宗會 200,000

良惠公(諱:石雋)春享奉行
5月 8日(음: 3月 20日)

考位 配位 倉州公

初獻 : 贊求 瑛燮 大燮

亞獻 : 相昊 容圭 璋燮

終獻 : 載求 求亨 明求

大祝 : 德求 德求 德求

執禮 : 載冕 載冕 載冕

忘世亭公(諱 : 璿)時享奉行
5月 11日(음: 3月 23日)

考位 配位

初獻 : 晶求 贊求 大祝 : 忠植 忠植

亞獻 : 英求 應輔 執禮 : 載冕 載冕

終獻 : 完植 相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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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城, 光州, 谷城 巡訪記 上

부슬비가 내리는 아침 서울을 떠나 全南 長城 I.C에 도
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이다. 도착하고 보니
연락을 받고 먼저 나와 계신 분이 있었는데 光州에 계시
는 相八大夫와 曜安씨, 그리고 또 谷城宗會 鎭植會長님과
愚慶總務님이셨다. 반갑게 만난 우리일행은 잠시 인사를
나누고 오늘 갈곳을 대강 의논한 다음 그곳을 출발하였
다. 처음 방문지는 良溪祠이다. 양계사는 주벽(主壁)을 靑
城伯(휘:德符)으로 左右로는 둔재공(遁齋公 휘 : 繼年)과
애암공(愛菴公 휘 : 涓)을 奉安한 祠宇이다. 양계사는 원
래 憲宗甲午(1834)년에 호남 士林에 의해 창건되었으나
얼마 못가 高宗戊辰(1868)년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에
따라 함께 훼철(毁撤) 되었으며 그 얼마후에 壇과 유허비
(遺墟碑)를 다시 입수(立竪)하게 되었다. 광복 후 丁酉
(1957)년에야 다시 사우를 復建하고 祭享을 올리게 되었
으니 사우가 훼철된지 실로 89년만이다. 다시 강당을 중
건하고 곧이어 外三門까지 건립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가 후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경사이다.
우리는 미리 나와 계시던 相昊대부와 根植씨의 안내를

받아 사당에 들어 봉심(奉審)하고 잠시 강당을 돌아보며
환담을 나눈 다음 이내 그곳을 떠나 얼마 후에 표의사(彪
義祠)에 도착하였다.

표의사는 처음 이름이 長川祠 이었다가 高宗戊辰년에
철폐되었으며 1903년에 다시 제단을 설단 하였으니 지금
으로부터 100년 전이다. 그 후에 다시 자리를 옮기어 사
묘(祠廟)를 건축하고 彪義祠로 懸板하니 이는 義兵隊 깃
빨의 기치명(旗幟名)이다. 公은 9世祖 수찬공의 孫으로
金浦 藥山에서 출생하셨으니 아버지 谷山公(휘:   )의 五
子中 三子이며 휘가 友信이시다.
公께서는 壬辰亂이 일어나자 노도(怒濤)와 같이 밀려

드는 倭賊을 막기 위해 戰場터로 달려 가셨다. 기천석(幾

千石)지기의 전답을 팔아 軍士를 조련하고 군량을 삼았으
며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으나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는
晋州城 전투에서 南江에 몸을 던저 최후를 맞으시니 그
높으신 祖上님의 우국충정의 기개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
다. 가정도 재산도 티끌같이 버리시고 오직 위급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하는 데만 그 혼과 몸을 다 바치시었다.
우리 一行은 사당에 들러 봉심(奉審)하고 山所에올라 성
묘도 하였으나 尙武臺內의 銅像을 보지못해 아쉬웠다. 友
信將軍은 壬辰倭亂이 끝나고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 공
신에 책훈되고 兵曹參判이 증직되셨다.
표의사를 뒤로하고 光州東湖祠에 도착한 것은 오후 2

시 반이다. 동호사에는 주벽에 四世祖 靑城伯(휘: 德符),
左右로는 仁壽府尹公(휘 : 澄), 忘世亭公(휘 : 璿), 默軒公
(휘: ), 三巖公(휘: 光憲)의 五位分 위패가 奉安되어있
는 사우이다. 또 옆의 南洞祠에는 晩翠亭公(휘 : 遠杓)과
南石公(휘 : 鍾大), 桂峯公(휘: 翰)의 三代祖의 영정을 봉
안하고 있으며 또 그옆에는 1913년에 건립된 만취정(晩
翠亭)이 서있다. 만취정은 휘 遠杓公의 호이다. 公은 人品
이 고결하고 학문도 뛰어나 한말에는 선공감역(繕工監役)
이 제수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義兵將 沈南一將軍과 金
準등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日警에 체포되어 온갖 옥고를
치르기도 하신 분으로 그 品位와 기개가 돋보이는 분이시
다. 光州市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2002年 12月 27日자로
만취정을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하였다 하니
이 또한 문중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곳을 돌아 나와 1킬로미터쯤의 거리인 경모재(敬慕

齋)에 당도하였다. 경모재는 三巖公(휘 : 光憲)의 재실이
다. 공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訓練主簿로서 數千의 義兵
을 모집하여 忠武公 李舜臣將軍의 幕下로 들어가 팔방으
로 분전, 玉浦와 閑山島, 安骨浦등지의 海戰에서 대전이
있을 때마다 敵船 수 십척식을 격파하는 등의 혁혁한 전
과를 거두며 승승장구 하셨다. 公은 그렇게 연일 이어지
는 격전장에서 수년간을 보내시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宣祖께서는 공의 戰功을 들으시고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
히 金海府使를 제수 하시고 선무원종공신에 록훈하시니
이것이 어찌 그냥 주어진 명예라 하겠는가. 당시의 처절
했던 그 전장을 상상하니 병사들의 온몸이 찍겨지고 부서
지는 장면에 몸서리가 쳐진다.
다시 경모재를 나와 光州 사직공원에 건립된 沈南一將

軍의 殉節碑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이다. 
심남일장군 또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왜적과 맞

서 싸우시다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刑場에서 돌아가
신 비운의 義兵將이시다. 그러나 참으로 장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것도 아니것만 이렇듯 우리 祖上님 들
께서는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왜적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崇高하신 祖上님들의 기백이 우리 후손들에게 애
국심을 깨우쳐주는 듯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코스로 光州 金堂山의 處士 訓公

의 산소에 들러 성묘하였다. 公은 谷山公의 二子이신 訓

導公(휘: 友賢)의 둘째 아들로 壬亂時 宣祖의 義州몽진때

有功으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책록 되셨으며

전쟁이 끝나고 光州로 入鄕하시어 世居地로 삼으니 지금

그 후손이 번연(蕃衍)하여 그 곳에 集姓村을 이루고 수많

은 자손들이 앞다투어 立身揚名하였다. 오늘의 순방길은

이제 끝이났다. 아침 7시에 서울을 떠나 오후 5시가 넘도

록 잠시도 뒤돌아볼 수 없는 바쁜일정을 보냈다. 특히 좋

았던 것은 일기예보에서 비가 내린다 하였으나 화창한 날

씨에 순방을 마무리하였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 대신에 내일은 온 종일 비가 내릴 것이라 하니 걱정
이다. 그러나 억수같이 비가 내릴지라도 우리는 우산을
받고 성묘를 계속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地 方 巡 禮

▶ 처사 훈(訓)공 묘소

▶ 양계사 사당 봉심 후 기념촬영

-           -

岳隱公(휘:元符)時享奉行
5月 13日(음: 3月 25日)

岳隱公 令同正公 石村公

初獻 :  榮燮 榮燮 榮燮

亞獻 :  琮澤 琓澤 相日

:  世用 蓮澤 宜薰

終獻 :  相用 相錦 宜燦

:  愚增 相伯 相大

大祝 :  相秀 明澤 煜

執禮 :  華燮

▶祭需費獻誠金

沈蓮澤(岳隱公宗會長)   200,000

沈世用(縣令公宗會)     100,000

谷城 龜巖祠 時享奉行
5月 4日(음: 3月 16日)

初 獻 : 梁 大 祝 : 李先熙

亞 獻 : 丁永埈 都有司 : 吳仁均

終 獻 : 柳鍾相 別有司 : 沈在植

*配享*
靑松沈氏

· 7世祖 忘世亭公 諱:璿

·10世祖 霽湖亭公 諱:光亨

·12世祖 杜菴公 諱:敏謙

·13世祖 龜巖公 諱:民覺

宗廟大祭奉行
2004年 5月 2日

亞獻官 沈容圭

昭憲王后 忌辰祭奉行
2004年4월 28일

亞獻官 沈英燮

仁順王后 忌辰祭奉行
2004年 4月 25日

亞獻官 沈容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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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이 우리의 성지(聖地)

1957년 11월로 기억한다. 필

자가 논산훈련소에서 학보병(일

명 학적 보유병)으로써 훈련을

마치고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20사단 보충대에서 부대배치를

위해 기다리던 중 사단 상관으

로부터 훈시(訓示)를 듣게되었

다. 30여분간의 말씀 중에 다음의 구절이 이등병인 본인

의 가슴에 크게 와 닿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예루살렘」만이 성지(聖地)가 아니요

우리의 선열들과 여러분의 선배들이 피 흘려 사수한 이

땅이 바로 우리의 성지다. 학보병 여러분들의 어깨에 우

리의 성지를 지키고 사수해야 할 책무가 짊어져 있음을

명심하라」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이 상관이 바로 당시 20

사단의 박창암(朴蒼巖) 참모장이었으며 그 분의 이 훈시

는 필자의 평생의 좌표(座標)가 되었다. 필자가 대학강당

에 선 때는 학문을 통한 학문 보국이 기업경영자로서는

정도경영의 사업보국이 우리 성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

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있다.

박창암 장군께서는(당시 대령) 61년 5·16당시 혁명검

찰부장으로 임명되어 63년까지 반혁명 특수범죄자와 부

정축재자 척결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1963년, 민정이양을 하겠다던 혁명공약을 이행

하지 않고 계속 정권을 장악하려는 군사정권 수뇌부에 맞

서「혁명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군(軍)은 당초의 임무

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반혁명 죄목으로

체포되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다행이 1년

후 형 면제 처분이 내려지고 복권이 되어 출소한 후 박창

암 장군은 67년부터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자유(自由)라

는 월간지를 발행했다. 민족사관과 반공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출간된 이「자유」지는 박장군의 건강이 나빠진 2002

년 이후 성우회로 발행처가 옮겨져 지금도 계속 발간되

고있다.

학보병 시절 먼 발취에서 잠깐 뵙고 그 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있던 박창암 장군을 필자가 직접 만나 뵌

것은 그때로부터 31년 후인 1988년 가을 서울 안암「로

터리클럽」에 강사로 오셨을 때였다. 학보병 시절의 그 훈

시내용을 말씀 드렸더니 대단히 기뻐하셨고 홍익사상(弘

益思想)에 관한 친필 휘호(揮毫)까지 보내주셨다. 그 후

「자유」지 社가 있던 신문로 사무실로 박장군님을 찾아 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은 그 당시 학보병들이 이 나라의

동량(棟樑)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20사단에 배속되었던

학보병 명단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반혁명 죄목으로 체포

되기 며칠 전 소각했다고 말씀하셨다. 혹시라도 그 학보

병 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학보병 출신 중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국가요직에도 여러 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

더니 크게 기뻐하셨다.

그 자리에서 10·26이후 12·12사태 때의 비화도 한

가지 들려주셨다. 군의 실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이 박창

암 장군을 찾아와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는데“군인이 정

권을 잡는 일은 박정희 장군으로 끝내야 한다”고 충고했

더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백담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선배님 충고를 듣지 않아 이 고생을 하고있다”는 전화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왔더라는 말씀이었다. 필자가

현대경영 등 잡지에 기고한 칼럼을 보내드리면 꼭 잘 받

았다는 전화를 해주셨고 몇 편의 칼럼은「자유」지에 전재

하기까지 해주셨다. 2002년에는「만주 박창암 장군 논설

집」도 보내 주셨으며 작년 11월 박창암 장군의 빈소에 문

상을 갔을 때는 처음 보는 사모님과 따님이 필자를 기억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다.

군사정부가 하는 일에 묵인만 해주었어도 부귀영화와

고위관직이 보장되었을 터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관찰하려다 고난의 길을 자초하신 박창암

장군의 그 정신이 더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일부 청치인들이 나라의 장래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변절을 일삼았고, 일부 기업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치부를 꾀하려다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

은 절대 권력의 총칼 앞에서도 과감히 소신을 굽히지 않

으신 박창암 장군의 그 기개와 충언이 어느 때 보다 필요

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5천년 민족사 중에서 1천여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

가 이렇게 건재하는 이유는 절대 군주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던 선조들의 선비사상이 우리에게 스며 있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정도경

영을 통한 기업경영의 실천이 우리의 성지를 지키는 첩경

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신 박창암 장군님께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

- 大宗會副會長 沈甲輔-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부회장 심갑보

■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4. <老人/고령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이러한 老人 문제와 고령자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 보자. 老人층은 가지고 있는 財物을 아껴 쓰

고 자식에게 용돈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를 안 하여 소비

를 위축시키고 있어 경기침체의 主犯으로 떠오르고 있다.

高齡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전체 人口에서 취업자의 비중

은 줄고 저축과 투자도 감소해 經濟성장율이 대폭 鈍化될

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는 한국의 高齡화는 단순한 人口구성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經濟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다.

일하는 청장년 층은 줄어드는 반면 經濟활동에서 은퇴

한 老人층이 많아지면서 勞動人口 비율 감소와 저축율 하

락과 財政惡化등으로 경제성장 동력에 큰 차질이 豫想된

다. 老人 1명을 부양해야하는生産人口는 2003년에 8.6명

에서 2020년에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감소될 展望

이란다. 이렇듯‘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해 가는 불안정한

人口構造는 經濟와 社會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老

人을부양하는社會적부담은점점커질것이다. 전체人口

에서 老人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의료비

부담이 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성장율이 낮아지는 등

經濟社會적問題가대두될것은明若觀火한사실이다.

여기에 父母의 老後 생계에 대한 家族의 책임감에 대

한 전통적인 意識도 바뀌어 家族이 부양하여야 한다가 98

년에 70.7%에서 2002년에는 19.2%가 낮아져 전통적인

家族意識도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변

화는 經濟社會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國家차원에서도 對責을 서둘러야 한다. 老人

중산층도 과거 적당한 퇴직금과 적당한 은행이자로 그럭

저럭 중산층으로 살아가던 老人이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

수단조차 포기한 채 쪼들리는 생활을 한다. 1억원 퇴직금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40만원도 이자가 안 나온다.

5. <高齡자 복지 對責>

高齡화 社會 對責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老人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거나

일이 단순 작업인 경우가 많아 고급 老人人力이 아직 자

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老人을 바라보는 社會의 시각도 변해야

雇用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雇用의 기준이 되어야

할것이다.

성장위축을 우려하여 財政經濟부가 2003년 11월 高齡

자 雇用촉진법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

만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

효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이 방침이 고령자들의 취업확대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의

손질이 따라야 한다. 정년 연장은 경륜이 있는 人力손실

을 막고 건강한 老人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老人福

祉를 확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國家적

으로도 高齡층의 경력과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지식社會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초적 변수가 될 것이다. 하

지만 심각한 청년실업 問題가 惡化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느니만치조율이필요할것이다.

6. <個人的 老後 對備策>

老人 또는 고령자 스스로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을 것

이 아니라 社會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한 재교육에 많

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는 스스로 자기 노후관

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平均壽命이 길어지고 隱退年齡이

젊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에 연계된 차후

의경력을미리부터대비해두어야할것이다.

과거 世代처럼마냥자녀에게기댈수도없다. 그렇다면

老後에쓸돈을스스로마련하는수밖에없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근로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3중 보장 구조를 만들어 미리부터 설계해 놓아

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단

으로 삼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더 풍요로운 老後 생

활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老後에도 品位를 잃지 않으려면

은퇴 전생활비의 70%정도 必要하고 이 자금 가운데 70%

를 연금 등 고정수입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가장 理想的

이다. 저금리 현상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과 예

금 형태로 놓아둔 資産을 조금씩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과감한태도도老後자금을위해必要하다고본다.

老人 자신이 자신의 問題 해결을 위해 평생사업 또는

일 거리를 갖도록 해서 돈에 궁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尊敬받는 老人상을 지니

도록 계속 독서와 상식을 익혀나가야겠고 자식들이 걱정

되지 않도록 健康을 維持하고 의료혜택 또는 의료비(늙으

면 한번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를 비축할 수

있도록 저축 및 노력을해야겠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봄에 씨 뿌리지 아니

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느니 젊어서 공부하지 아니하

면 늙어서 바랄 것이 없다느니 하는 옛 賢人들의 말을 實

感하는老人의자리에우리는꿋꿋이서있다.

智慧롭고 건강하게 老後를 新年 새해에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인천종회 감사 심명구

<끝>

高齡화 社會의 老人問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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